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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 고 발 인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정 함 철 010-4379-1051
             고유번호 224-82-65060 / 033-766-392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12, 1층(지하)
​​■ 피고발인
   1. 박주현  010-○○○○-○○○○
   2. 이영돈  010-○○○○-○○○○
   3. 미상의 사위투표 실행자들

고발 취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 1, 2를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의 방조), 형법상 범인
도피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발인 3을 공직선거법 위반(사
위투표) 혐의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이 공개 토론에서 자백하거나 적시한 
중대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1.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방조 및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의 점

   피고발인 박주현은 2026. 2. 27.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서 토론 중 
[원본영상 4:33:31 ~ 4:33:43] 본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변호했던 의뢰인(피고
발인3)이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를 재교부받아 이중 투표를 실행했다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가. 사위투표 방조 : 법률 전문가인 피고발인은 해당 유권자(피고발인3)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선거 시스템 불신
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며 해당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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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묵인함으로써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른 방조 행위를 하였습니다.

   나. 범인도피 : 피고발인1은 위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알고 있음에도 
그 신원을 숨겨줌으로써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발인들은 토론 중 [원본영상 04:32:20 ~ 04:32:46] 구간에서, “동일한 
신분증으로 투표한 사람도 있고, 다른 신분증을 여러 개 가지고서 한 사람도 
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의 검증 시스템에 대하여 “지문이고 
서명하는 건 전부 다 사기다.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하에서는 불가능한 중대 범죄 시나리오를 사실인 양 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며, 피고발인들은 위계(거짓)로써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유권자들에게 국가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심어주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고발 이유 및 수사의 필요성

   ​피고발인들은 변호사와 유명 언론인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확인되지 
않은(혹은 본인들이 방조한) 범죄를 대중에게 공표했습니다.

   특히 박주현 변호사가 언급한 '춘천 이중 투표' 사례는 장소와 주체가 특정
되어 있으므로, 해당 투표소의 통합선거인명부 로그 기록과 박 변호사의 의뢰
인 명단만 대조하면 즉시 진위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당일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들이 
피고발인3의 사전투표 했음이 선거인명부에 인쇄되어 있음에도 서로 공모하여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의 중죄를 저질렀다는 말이므로, 선거 관리의 
치명적 결함을 확인해야 하며, 허위라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피고발인들을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
로 엄중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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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1. 2026. 02. 27. 펜앤마이크TV ‘부정선거 끝장 토론’ 원본영상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live/-tAGrC8JI2Q?si=5F3Ejp1PsroZXtsf

2. 2026.02.27. 끝장토론 해당 발언 구간 녹취록 (#별지)

3. 피고발인1 박주현 변호사가 제시한 4번 사위투표 실행자 [사례2, 04:31:09]

4. 피고발인2 이영돈PD가 제시한 사위투표 실행자 [사례6, 0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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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범죄사실 일람표

구분 피고발인 범죄 적시 내용 (발언 요지) 영상 타임라인 관련 법조항

사례1 이영돈

제보자(피고발인3)의 다회 투표 사실 적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어떻게 제보한 줄 아십니
까? 사전 선거를 가서 여기 서초동에서 투표하
고, 그다음에 망원동에서 투표하고, 지방 다니면
서 스무 군데 정도 다 투표해도 내가 투표를 했
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04:29:05
~

04:29:24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 
방조),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사례2 박주현
제보자(피고발인3)의 다회 투표 사실 적시
“그 평창동 사전 투표소에서 네 번 투표한 사람 
있는 거 발견한 거 아십니까?”, “여기서 이 사람
은요, 네 번 투표했어요 네 번”

04:29:59
~

04:30:04,
04:31:10~12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 
방조),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사례3 박주현

춘천지법 의뢰인(피고발인3)의 이중 투표 사실 
적시
의뢰인이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아 이중 투표(사위투표)를 
실행했다는 구체적 사례 공표 및 범인 은닉

04:33:31~43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 
방조),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사례4 이영돈 등
다수 신분증 이용 및 선거시스템 무력화 주장
“다른 신분증을 여러 개 가지고 투표한 사람도 
있다”, “열 번 스무 번 해도 거부를 안 한다”라
며 선거시스템상 불가능한 범죄 시나리오 유포

04:32:20~30,
04:32:53

~
04:33:09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례5 이영돈
통합선거인명부 및 본인확인 절차 부정
“지문이고 서명하는 건 전부 다 사기다.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며 헌법기관의 정당한 선
거관리 사무를 비방하고 방해

04:32:42~46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례6 피고발인들
동일인의 반복 투표(4~6회) 실행 주장
동일인이 20분 간격으로 나타나 4회 내지 6회 
반복 투표를 했다며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하여 
허위 사실 유포

04:30:42~49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례7 성명불상자
실제 이중 투표(사위투표) 실행 혐의
피고발인 박주현의 의뢰인으로서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모두 참여하여 표를 행사한 실행범

04:33:31~43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
죄)

​2026년 3월 11일

​위 고발인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 표   정 함 철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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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끝장토론 해당 발언 구간 녹취록

[04:29:00] 이영돈 : 그걸 확인을 못 한다니까요? 사전 선거는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서 다시 투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어떻게 제보한 줄 아십니까? 사전 선거를 가서 여기 서초동
에서 투표하고, 그다음에 망원동에서 투표하고, 지방 다니면서 스무 군데 정도 다 
투표해도 내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04:29:25] 이준석 : 이영돈 PD님, 본 투표 때는 지문 날인 합니까?
[04:29:28] 이영돈 : 본 투표 때 하죠. 본 투표 때 지문 날인 해요?
[04:29:31] 이영돈 : 아, 본 투표 때는 안 하죠. 왜냐면 직접 주소하고 확인해서 
본인이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04:29:38] 이준석 : 그러니까 본 투표에서는 신분증만 갖고 확인하고, 사전 투표
도 신분증 갖고 확인하죠?
[04:29:42] 박주현 : 신분증이 그게... 신분증 인식이 되는 겁니까?
[04:29:45] 이준석 : 아니, 신분증 실물을 가져가죠.
[04:29:47] 박주현 : 사전 투표 아까 여섯 번 투표한 사람 있다는 거 알고 계세
요?
[04:29:50] 이준석 : 예, 실물을 가져가죠 신분증.
[04:29:52] 박주현 : 평창 사전 투표소에서...
[04:29:53] 이준석 : 가져가야죠. 확인한 거죠 그럼.
[04:29:58] 박주현 : 모바일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평창동 사전 투표소에서 네 번 
투표한 사람 있는 거 발견한 거 아십니까? 아니, 실물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를 어떻게 알아요?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04:30:08] 이영돈 : 사전 투표에는 내가 투표하러 가서 한 군데 했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할 때 내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압니까?
[04:30:15] 이준석 : PD님 보세요. 제가 답변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 갔을 때 '이
영돈라고 신분증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04:30:20] 이영돈 : 제시하죠.
[04:30:22] 이준석 : 이영돈 사진 맞는지 확인하죠? 그럼 이영돈이죠? 그럼 이영
돈으로 발급하고 이영돈이 했다라고 기록되죠?
[04:30:27] 이영돈 : 일단 기록이 돼요.
[04:30:28] 이준석 : 그다음에 내가 딴 데 가서 만약에 똑같은 주민번호를 가진 
이영돈이 투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4:30:33] 이영돈 : 몰라요! 아니, 투표 또 할 수 있어요.
[04:30:36] 이준석 :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04:30:38] 박주현 :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이 있어요.



- 6 -

[04:30:39] 이영돈 : 이 대표님, 큰 실수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일단요.
[04:30:42] 이영돈 : 사전 투표 똑같은 사람이 20분 하고 20분 후에 간 거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게 네 명, 네 번 한 사람도 있고 여섯 번 한 사람도 있어요.
[04:30:50] 이준석 : 아, 저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04:30:54] 전한길 :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표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데도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어떡해요?
[04:30:58] 이준석 : 누군데요 그러니까?
[04:31:00] 박주현 :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04:31:07] 전한길 : 자,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요.
[04:31:09] 박주현 : 이러면 이 대표님... (이준석 대표 비웃음) 여기서 이 사람은
요, 네 번 투표했어요 네 번.
[04:31:13] 이준석 : 제가 이 시스템을 검증하자는 게 뭐냐면 들으세요. 이영돈 
PD님 자꾸 섞지 마시고. 제가 만약 사전 투표 서버에 예를 들어 이영돈이라는 사
람이 투표했다 기록하면, 그 이영돈이 또다시 투표용지 발급받으려고 하면 거부돼
요, 오케이 돼요?
[04:31:31] 이영돈 : 아니, 몰라요! 아니래니까요? 거부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부가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04:31:37] 이준석 : 자 자 들으세요 좀. 그럼 저기서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이라
고 쳐서 만약에 한 세 명, 네 번 투표했다 한 사람이.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투표용
지가 다시 나왔다 보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전문적인 부정선거 하는 사람이
면...
[04:31:47] 이영돈 : 사전 투표는 신분증만 주면 그냥... 
[04:31:49] 이준석 : 아니 그러니까 들으세요. 제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이 신분증을 예를 들어 동네에서 내가 얼굴 비슷하게 생긴 사람 네 명 거를 대충 
뭐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04:32:00] 박주현 : 중국 사람들처럼 많이 하죠.
[04:32:02] 이준석 : 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네 명이 한 거랑은 다른 거잖아
요 그거는.
[04:32:05] 이영돈 : 왜 달라요?
[04:32:06] 이준석 : 다르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영돈 PD님은 근거 없이 주장하
시는 게 뭐냐면 사전 투표를 내가 동일한 신분증으로 가서 할 수 있다, 검증된 적 
있습니까? 확실해요?
[04:32:14] 이영돈 : 아니오! 일단 이 사진 보세요. 같은 사람이...
[04:32:18] 이준석 :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일한 신분증을 가져가서 발급했다?
[04:32:20] 이영돈 : 같은 사람이 동일한 것도 한 사람도 있고, 다른 신분증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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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개 가지고서 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 제보한 사람은, 제보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04:32:31] 이준석 : 이 제시하신 거 갖고 동일한 신분증을 가져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 서버에서는 그걸 검증하는 게 사전 투표의 핵심인데.
[04:32:38] 이영돈 :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게 어떻게 검증을 해?
[04:32:40] 이준석 : 기록이 남는다고요!
[04:32:42] 이영돈 : 안 남는다니까요! 지문이고 서명하는 건 전부 다 사기예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요!
[04:32:46] 이준석 : 지문은 저장 안 되는 게 맞는데, 투표인 명부라는 게 통합 선
거인 명부라는 것이 내가 두 번 가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04:32:53] 이영돈 : 그런데 거기서 거부를 안 한다니까요? 확인을 안 해줘요! 여
러 명 해도, 열 번 스무 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제의를 했냐면, 이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고 있는데 조직을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 스무 번씩...
[04:33:10] 이준석 : 그러면 이영돈 PD님, 그럼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선거 때 가서 두 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04:33:15] 박주현 : 두 번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04:33:18] 이준석 : 본인이 하시면 되겠네요. 왜 남한테 의존합니까? 아니, 그게 
된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본인이 그럼 다음번에 두 번 하세요.
[04:33:21] 박주현 : 그거면 위법하죠. 처벌받죠. 저도 그 스무 번 하려고 생각했
다가 주위에서 말리기도...
[04:33:28] 박주현 : 자, 사위투표죄 이런 거로 들어가죠.
[04:33:31] 박주현 : 아니, 심지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춘천지법에서 변호한 
사건이 있는데, 이분은 사전 투표를 했는데 본 투표장에 갔더니 투표지를 주더래
요. 왜? 사전 투표를 했는데 표시가 안 됐으니까.
[04:33:44] 박주현 :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04:33:46] 이준석 : 자 보세요. 오늘 토론 오늘 토론에서도요 여러 가지 아주 다
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까 우리 한 1부에서 얘기할 땐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
전 투표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본 투표 가면 X가 되어 있다고 했죠? 아까 기억나
요?
[04:34:01] 박주현 :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